
일본 중견 면방의 신방적 시대로의 발전상 (3) 

미마스의 사례 - 불황 속에서 신상품으로 상권 확대 

미헤(三重)현에 있는 미마스는 2002년 9월에 공장이 전소(全燒)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해마다 방적 시설이 줄어가고 있는 불황 속에서 공장을 재건하였

다. 지금은 팬시 얀(fancy yarn)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판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화재가 일어난 무렵을 전후하여 삼비(三備) 지구로 시장을 개척하고자, 순

면의 태번수 얼룩 실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춘하절용의 화합섬 중

심의 팬시 얀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4~7월에는 성수기가 지나

면서 새로운 철의 상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의 단경기(端境期)가 되면, 다

음 성수기에 대비하여 비축할 소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2004년에 접어들면

서 삼비 지구로의 소재 공급이 증가하여 판매량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 데님용 판로가 생긴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비수기를 

메워주는 일감 등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마스의 주력 상품은 형상의 변화가 심하며, 슬럽의 길이가 길었다 짧았

다하는 특징의 “스라롬”과 변화가 심하지 않은 “나스라”이라, 고객은 원면도 

멕시코, 짐바브웨산의 피마(pima),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 등으로 지정하

여 주문할 수 있고, 순면 외에도 마 혼방이나 텐셀 또는 화합섬 혼방과 같은 

다채로운 소재들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 자재 용도의 소재도 개척할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섬의 팬시 얀은 “니이기다”나 “기리후”와 같은 여러 제직 단지로도 



공급되어 오더 커튼(order curtain : 주문 받아 만들어 주는 커튼)용으로도 공급

량이 커지고 있다. 

고객과의 상담도 많아지고 있다. 특수한 원사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갖추고 

있는 미마스는 미드스트림(mid-stream)이나 다운스트림(down-stream) 업자들에

게도 매력적인 소재가 되고 있다. 원사부터 소재를 개발하려는 도매상, 어패

럴 업자로부터 공동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바라는 전화가 하루에 

10~20건이나 걸려올 정도로 2003년과 비교하여 분명히 상담이 많아지고 있

다. 다품종 소로트 생산을 철저히 지켜, 콘(cone) 하나로 견본을 만들어 고객

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도 큰 강점이 되고 있다. ♣  


